
숫자로 보는 2014-2020 유럽 공동농업정책

유럽 공동농업정책(Common Agricultural Policy)은 1957년 로마조약에서 규정
된 유럽 최초의 공동정책이며, 이는 전후 유럽에 불가피한 식량 자급자족을 위
해 만들어졌다.

2013년 유럽연합은 새로운 2014-2020 공동농업정책을 발표하며, 특히 환경보
존의무(Greening)를 강화되었다.

공동농업정책 두 개의 지주로 구성되어 있다.
제 1대 지주는 직접지불제로 생산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지원금과 환
경보존을 위한 지불금으로 구분되어 있다. 제 2대 지주는 농촌 개발을 위한 
자금으로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다.

유럽연합과 회원국은 2020년까지 농업 환경보존을 약 191십억 유로를 사용할 
예정이다.

각 회원국은 두 가지 지주 간 예산조정을 할 수 있다. 예산조정 시, 해당 내용
을 2017년 8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하며, 변경 예산은 2019년-2020년부터 적용
할 수 있다.

<회원국별 최종 2014-2020 공동농업정책 예산>
(단위 : 백만 유로)



특히 환경보존의무를 강화한 2014-2020 공동농업정책은 직접지불제 예산의 
약 21%를 환경보존에 투입하기로 확정하였다.

가장 높은 공동농업정책 예산을 소유학 프랑스, 독일, 스페인은 환경보존을 위
해 각각 10.8십억 유로, 7.3십억 유로, 7.26십억 유로를 사용할 예정이다.

농촌개발프로그램 또한 농업분야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고 있으며, 농촌개발
을 위한 예산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공동으로 조달하고 있다. 최종 확정된 예
산은 약 129.2십억 유로로, 유럽연합이 51.4백만 유로, 회원국이 77.8백만 유
로를 분담할 예정이다.



<회원국별 최종 농촌개발 예산>
(단위 : 백만 유로)

각 회원국은 생태계 복원, 보존 및 개선, 자원효율, 석탄 없는 경제사회를 
위해 투자해야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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